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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에는 완제예술과 과정예술의 개념이 있으며, 이는 각각 딱 짜여진 상자와, 융통성이 

있는 자루에 빗댈 수 있다.  

서양적 완제예술의 전통은 악보에 의한 엄격한 재현을 의미한다. 일본적 완제예술의 전통은 

이에모토의 사회.경제적 합리성과 음악적 이에모토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코토 음악의 

야마다파나 이쿠타파 등 일본 전통 음악에는 파벌이 존재하며, 파벌에 따라 스승의 음악을 

그대로 모방하는 방식이 보통이다.  

한국적 과정예술의 전통으로는 도제살이 전수방법이 있으며, 음악적 계보와 같은 파벌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무한대의 변주와 즉흥연주의 가능성이 많은 창조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음정과 음고의 변화가 있으며, 다양한 탁성의 음색이 있다. 

현대에 들어와, 한국음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정예술로부터 완제예술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양음악의 영향으로써, 구전음악의 악보화와 악보에 의한 연주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또한 일본으로부터 온 인간문화재 제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로써 

음색이 변화하기도 하는 현상이 나오기도 한다. 

 

<Q&A> 

Q. 음악도 사회와 함께 변하는데, 무형문화재 제도는 그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제도 아닌가? 

A.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는 너무 일본을 그대로 모방한 경향이 있다. 과정예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살펴봐야 한다.  

Q. 무형문화재제도에서 음악부문을 빼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인가? 

A. 그렇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일본식의 완제예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한국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 또한, 무형문화재에 선정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인해, 선정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Q.  일본보다 한국에서 재즈나 크로스오버의 장르가 더욱 인기가 있는 것도 완제예술이나 

과정예술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바가 있는가? 

A. 그렇다. 일본은 재즈연주도 전형적인 면이 있으나, 한국은 즉흥적인 연주에 전통적으로 

능하다. 

 


